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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과 민주주의

최근 군 성폭력 문제가 새삼 공론화하면서 군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성폭력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은 군 성폭력이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군 성폭력은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 성폭력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처리 역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군 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군 성폭력은 구조적 폭력으로서 젠더폭력의 속성과 함께 군대라는 특수성이 결합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심화한다. 

젠더폭력이 구조적 폭력이라는 것은 권력과 성차별적 구조가 폭력 발생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군대 내 위계와 권력이 군 성폭력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안보 영역이 남성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군인은 소수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군대는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외부 접근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그로 인해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은 은폐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개입이 어렵다. 

따라서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군에 존재하는 위계와 권력을 해소하고 군대 내부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내며 피해자와 소수자의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는 문화‧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안보는 남성 영역이라는 

성별분업 구조를 해체해야 하며, 군에 대한 외부의 민주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군대 내 민주주의 실현과 국방‧안보 영역의 민주화를 통해 군 성폭력을 예방하고 적실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